
"이개호 의원님께서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내정자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계십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과거 발언과 행적은 동물보호 주무부처 수장의 
그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며, 
일반 국민의 상식과도 맞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동물보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동물보호 행정을 책임지고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의원님께서 스스로 사퇴의 용단을 내리시든지, 
그게 아니라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서 

△동물의 생명 상품화 대신 행복한 반려생활을 뒷받침 하고, 

△동물을 학대와 방치, 실험적 이용과 산업화로부터 보호하며, 

△축산 프레임에 가리워져 있는 농장동물의 복지를 현저히 높여 
국가의 전반적 동물복지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생명존중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약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